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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본 연구는 정신적 장애인의 경제수준과 직업능력에 따른 취업욕구를 살펴보고 그에 따른 직업재활 활성

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분석자료는 2008년부터 2010년 까지 장애인 고용패널조사에 3년간 참여한 

정신적 장애인 298명(가중빈도적용:154,348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결과, 직업교육 참여희망은 남성일 

때, 중졸 이상일 때, 자격증을 보유했을 때, 그리고 장애유형중 지적장애일 때 직업교육 참여희망이 높았다. 

한편, 취업의사 관련요인은 남성일 때, 가구주일 때, 중등교육 이상 이수하였을 때,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을 

때, 육체활동 능력이 높아질 때, 그리고 장애유형 중 자폐장애일 때 취업의사가 높았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

로 정신적 장애인의 경제활동 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정신적 장애인의 의사를 반영한 직업재활 서비스제공 

및 사업주 주도적 직업활동 등을 제안하였다. 

■ 중심어 :∣정신적 장애인∣경제수준∣직업능력∣취업욕구∣정신재활∣

Abstract

The study aimed to figure factors affecting employment needs of people with mental 

disabilities as the employment needs may differ according to income and occupational ability 

among people with mental disabilities who are classified economically inactive population. Study 

subjects included 298 economically inactive populations among registered people with mental 

disability. And the data from 2008-2010 Panel Data of Employment of Person with Disability 

were analyzed with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The result of the study is as follows. It has been 

found that interested in vocational education of mentally disabled when the graduated from 

junior high school, the types of intellectual disability, hope education participation rate was high. 

And then, Mental disabilities with employment needs, male, head of household, when the 

graduated from junior high school, when ability to increase physical activity and mental 

disabilities type of autism spectrum disorder when employment desires were. Based on these 

results, to increase the economic participation of people with mental disabilities, provide 

vocational rehabilitation services that reflect the needs of people with mental disabilities and 

employer-driven professional activity is propo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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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장애인의 직업재활이란 장애인의 신체적, 정신적, 사

회적, 직업적, 경제적 능력 등에 대한 여러 능력을 최대

한으로 개발하고 개선하여 독립적으로 경제력을 갖는 

생산적 인간으로 복귀시키는 과정이다. 따라서, 정신장

애인 직업재활의 궁극적 목표는 정신장애인이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종을 찾아서 취업하고 그 일에 

만족감을 느끼고 적응하면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

을 수행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49]. 

장애인의 경제활동 참여는 단순히 빈곤에 대한 해결

책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장애인에게 취업은 생존

권과 노동권의 보장과 함께 장애인의 자아를 실현하며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8]. 장

애인이 인격적, 사회적 존재로서 그 지위를 확보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생활능력 회복과 

장애인의 신분보장을 위한 취업 기회가 공평하게 부여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취업은 장애인 가족의 기능을 

회복시키고 가족구성원의 생활능력을 발휘하게 하는 

효과를 지니기 때문이다[25].

사회복귀의 주요 문제점으로는 직업 문제가 제일 중

요하며, 많은 정신적 장애인들이 직업을 통하여 사회에 

복귀하고자 하는 욕구가 가장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24]. 직업재활서비스는 일상활동, 사회적 관계, 삶의 만

족 등을 제고하며 실제 재활효과가 큰 것으로 밝혀졌다

[17][20].

특히, 회복의 정도를 결과로서 보여줄 수 있는 직업

재활은 정신적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지역사회 재활의 

꽃이라 할 만큼 많은 관심과 주목을 받고 있다. 직업이 

있는 경우에 사회통합 정도가 높다[23]는 것은 취업이 

정신적 장애인의 사회적응과 통합에 의미 있는 노력임

을 보여준다.

하지만 보고된 정신적 장애인의 고용현황은 그리 낙

관적이지 않다. 정신적 장애인은 일반인은 물론이고 다

른 유형의 장애인에 비해 고용형태, 직종, 임금 등 고용

성과의 거의 모든 측면에서 열위에 있다. 2009년 한국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실시한 2008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정신적 장애인의 인구대비 취업자 비율은 지적

장애 22.5%, 자폐성장애 8.8%, 정신장애 9.9%로 장애인 

전체 인구대비 취업자 비율 37.7% 보다 훨씬 낮은 실정

이다. 더구나 취업자로 분류된 자폐성장애나 정신장애

자들 중 약 60%는 보호고용 형태이다. 이는 정신적 장

애인이 다른 유형의 장애인에 비해 일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일을 하더라도 보호적 환경에서 저임금 비

숙련직에 종사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정신적 장애인을 대상으로 근로실태 등을 분

석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이들의 직종은 80.0%가 단순 

노무 종사자였고, 직장내 지위는 일용 근로자가 47.2%

로 가장 많았다. 이처럼, 정신적 장애인의 고용환경은 

그리 좋은 상황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49].

그들이 고용된 직무환경을 살펴보면 서비스업종 중 

세차를 포함한 청소업체에 다수 고용되며, 외식업체에 

종사하는 경우 대인접촉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주방보

조가 대부분이다. 제조업의 경우에는 가공업체의 단순

공정, 업무 보조 등이 주 업무이다. 더욱이 지금의 장애

인 고용은 선 배치, 후 지도의 보호고용 형태가 효과적

이라는 이유와 정신적 장애인은 자신의 의사를 효과적

으로 표현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스스로 취업하기 어렵

다는 이유로 개별적인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채 지원고

용서비스가 실시되고 있다. 이로 인해 취업에 실패하게 

된 경우 장애인과 그 가족은 부정적인 경험으로 인해 

재취업으로의 전환은 더 어려워 질 수 있다[24].

이러한 정책과 제도적 한계 이외에도 여러 선행 연구

에서는 장애인의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장애

인의 소득[2][5][12-15][38], 건강상태[14][15][22][24][45], 

직업능력 및 경력개발 요인[16][22][36][44]등을 제시하

고 있다. 

소득은 경제활동을 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이며, 

지체장애인의 경우 수입이 높을수록 심리적인 측면에

서 일반인들보다 더욱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

였고[5], 직업의 유지기간에도 심리건강에 긍정적인 영

향을 준다하였다[20]. 하지만 사회보장제도가 장애인의 

경제활동을 감소시키는 요인이며[14] 수급권자의 혜택

을 유지하기 위해 공적 소득보장을 받고 있는 경우 직

업유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하였다[13]. 건강상태

는 장애인의 경제활동과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존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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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본인이 자각하는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경제활동 상

황에 유리하다고 하였고[15], 일상생활 수행능력 역시 

취업상태의 정신적 장애인이 일상생활 수행능력이 높

고, 일상생활 의존도가 높은 사람은 취업욕구가 낮다고 

하였다[14][24].

직업능력 및 개발요인은 선행연구에서 교육수준과 

직업훈련 여부가 취업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22]고 

하였으며, 장애인들의 취업률이 낮은 이유 중의 하나는 

사업체들이 필요로 하는 자격을 갖춘 장애인들이 부족

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15][16]. 이런 선행연구 결과들

에 따르면 장애인들의 직업능력 개발과 지속적인 직무

지도가 성공적인 취업과 직업유지에 중요한 것으로 보

여 진다.

결국 이러한 사회적 배경 및 필요성에 근거하여 장애

인의 소득, 건강상태, 직업능력 및 직업경력개발 등에 

따라 취업욕구가 달라질 수 있다[14]. 따라서 정신적 장

애인의 직업재활을 위해서는 본인들의 의사를 파악하

고 적성에 맞는 직업을 탐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 연구는 정신적 장애인의 취업은 물론 직업재활 및 

취업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고 관리방안

을 도출하는데 의의가 있다. 이전 연구에서는 지적장애, 

자폐장애, 정신장애를 나누어서 연구가 이루어져 왔으

며 이들을 총칭하는 정신적 장애인의 취업욕구에 관한 

연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이전의 연구에서는 미비하게 이루어져 왔었

던 정신적 장애인의 직업능력, 경제수준에 따른 취업욕

구 영향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통한 정신적 장애인의 취

업활성화를 위한 효율적 정책을 제안하려고 한다.

Ⅱ. 연구방법

1. 연구자료
본 연구 자료는 2008년부터 2010년 까지 장애인 고용

패널조사에 3년간 참여한 비경제활동 정신적 장애인 

298명(가중빈도적용:154,348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 정신적 장애인이란 지적장애, 자폐장애, 정신

장애 등 3개 장애를 모두 더한 것으로 조작적 정의를 

하였다. 비경제활동인구는 지난 주 수입이 되는 일이나 

18시간 이상 무급 가족종사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난 

4주 내 구직활동을 하지 않았으나 일할 의사와 능력은 

있는 사람, 혹은 지난 4주 내 구직활동은 하였으나 일할 

능력이 되지 않는 사람, 또는 일을 원하지 않는 사람 중 

하나의 분류에 속한 사람을 의미한다[22]. 자료는 모집

단의 실제규모를 반영하기 위해 가중빈도를 계산하여 

적용하였다.

연구대상자는 아래 [표 1]과 같다.

정신적 장애인 중
비 경제활동인구

실제빈도 가중빈도

지적장애 159 83,174
자폐성장애 22 3,354
정신장애 117 67,820

계 298 154,348

표 1. 연구대상 

가중치 계산은 표본추출률과 응답률을 고려하여 사

후 층화하였고 설계 가중치와 벤치마킹 보정 가중치를 

사용하였다. 우선 2010년 3월 31일 기준 등록장애인을 

모집단으로 사용하여 지역별, 연령대별, 성별에 대하여 

표본 추출률의 역수와 응답률의 역수를 곱하여 설계가

중치를 계산하였다. 그 후 장애유형과 경제활동 상태별

로 행정보조 정보를 이용하여 모수편향을 줄이기 위해 

벤치마킹 보정가중치를 사용하였다.

가중치 산출 및 모수추정 공식은 다음과 같다.

( j는 지역, k는 연령, s는 성별, g는 장애유형, l은 경

제활동 상태)

* 모집단 및 표본분표 가중치 

Njks : j지역 k연령대 s성별의 모집단 수

njks : j지역 k연령대 s성별의 유효표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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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유형 가중치 보정인자

  (ADF1: Adjustment Factor)

Tg : 장애유형별 모집단 합계 (2010년 기준 등록장애

인 현황)

Sg : 장애유형별 가중치 합계 = 

(g=1,···,15 = 15개 법정장애유형)

* 경제활동 가중치 보정인자

  (ADF2: Adjustment Factor)

  

Tl : 경제활동별 모집단 합계 (2010년 기준 등록장애

인 현황)

Sl : 경제활동별 가중치 합계 =  

 (ㅣ=1,2,3=3가지 경제활동상태(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이와 함께 비경제활동 인구의 교육/훈련 경험 기간을 

산정하고, 3차 조사에서 조사가 되지 않은 운반능력, 육

체활동능력 산정을 위해 1차 및 2차 조사 자료를 부분

적으로 활용하였다.

2. 연구방법
1) 변수의 구성
(1) 종속변수

정신적 장애인의 취업욕구를 분석하기 위해 직업교

육/직업훈련 참여희망여부, 취업의사여부(기간 상관없

음)를 각각 종속변수로 사용하였다. 직업교육/직업훈련 

참여는 희망유무로 구성하였으며, 취업욕구는 1년 이내 

취업욕구와 향후 취업욕구를 합산하여 구성하였다.

(2) 독립변수

정신적 장애인의 직업능력과 경제수준을 취업욕구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로 구성했다. 구체적으로 직업

적 능력은 자격증 유무, 운반능력, 육체활동능력, 대인

관계/조직적응능력으로 구분하였고, 경제수준은 공적

소득보장제도 수급 유무로 하였다.

(3) 통제변수

성별, 연령, 학력, 배우자여부, 가구주유무, 최종학력 

등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정신적 장애인 구분, 일상생

활도움 필요여부, 현재 주관적 건강상태 등을 통제변수

로 사용하였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 [표 2]와 같다.

종속
변수 취업욕구

직업교육/직업훈련
참여 희망여부

1=교육/훈련참여 희망함
0=교육/훈련참여 희망하지 
않음

취업의사(기간 상관
없음)

1=취업의사 있음
0=취업의사 없음

독립
변수

직업능력

자격증 1=있음
0=없음

운반능력

1=전혀 할 수 없음
2=4kg운반
3=8kg운반
4=20kg운반
5=40kg운반
6=40kg이상 운반 

육체활동능력

1=응답범주 중 1개 선택
2=응답범주 중 2개 선택
3=응답범주 중 3개 선택
4=응답범주 중 4개 선택
5=응답범주 중 5개 선택
6=응답항목 6개 모두선택

대인관계/조직적응
능력

1=못하는 편임
2=보통
3=잘하는 편임

경제수준 공적소득보장
제도 수급여부

1=수급자
0=비수급자

통제
변수

인구
사회학적
변수

성별 1=남자
0=여자

연령 2010년 4월30일 실제 기준
연령

가구주여부
1=장애인 본인이 가구주
0=장애인 본인이 가구주가 
  아닌 경우

배우자유무 1=유배우자
0=무배우자(이혼, 사별 포함)

정신적 장애인
구분

1=지적장애
2=자폐장에
3=정신장애

최종학력
1=무학 및 초졸
2=중졸
3=고졸
4=대졸이상

일상생활도움
필요여부

1=필요하다
0=필요없다

현재 주관적 건강상
태

1=좋은편이다.
0=좋지않은편이다.

표 2. 연구변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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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석 방법
먼저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파악하고자 빈

도분석을 실시하였다. 정신적 장애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직업능력, 경력개발, 경제수준에 따른 취업욕구는 

카이제곱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정신적 장애인의 

취업욕구에 미치는 관련 요인들을 파악하기 위하여 로

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Ⅲ. 연구 결과

1. 정신적 장애인의 취업욕구 관련 특성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분석대상인 장애인고용패널조사 응답자 298명의 가

중빈도를 적용한 정신적 장애인 154,348명의 일반적 특

성은 [표 3]과 같다. 성별의 경우 남성이 여성보다 조금 

많았고, 배우자는 조사대상 전원이 없었다. 그리고 약 

35%가 가구주였는데 이는 혼자 거주하기 때문으로 판

단된다. 

변수명 구분 빈도 백분율

성별 남 84,089 54.5
여 70,259 45.5

가구주 여부 가구주 53,076 35.2
가구주 아님 97,850 64.8

배우자 유무 유 0 0
무 154,348 100

정신적 장애인 구분
지적장애 83,174 53.9
자폐성장애 3,354 2.1
정신장애 67,820 44.0

최종학력
무학 및 초졸 65,085 42.1

중졸 24,116 15.6
고졸 55,184 35.8

대졸이상 9,963 6.5
일상생활

도움필요 여부
필요없다 34,430 22.3
필요하다 119,918 77.7

주관적 건강상태 좋지않다 88,998 57.7
좋다 65,350 42.3

표 3.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정신적 장애인의 장애유형을 분류해 본 결과, 지적장

애 53.8%,  정신장애 43.9%로 대다수를 차지하였고, 자

폐장애는 2.1%였다. 

교육특성은 초등학교 졸업이하가 42.1%로 거의 절반 

수준이었고 중졸 15.6%, 고졸 35.8%로 정신적 장애인

의 교육수준이 매우 낮은 상태였다. 그리고 일상생활에

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응답자가 77.7%로 정신

적 장애인 대부분이 혼자서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수

행하기 어려운 수준이었다. 또한 주관적 건강인식에 대

해서는 자신의 건강상태가 양호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응답자가 많았다.

2)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취업욕구
조사대상 정신적 장애인 154,348명중 직업교육 참여

를 희망하는 사람은 9,890명으로 6.4%에 불과했다. 직

업교육 참여 희망자를 대상으로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차이를 비교 분석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분석 결과 직업교육을 희망하는 9,890명 중에서 남성

이 7,072명(71.5%)으로 여성 2,818(28.5%)보다 높았고, 

나이의 경우 20～29세 범주가 4,715명(47.7%)으로 과반

수를 차지하였다. 가구주의 경우에는 가구주가 아닌 경

우(8,879명, 89.8%), 장애유형 별로는 지적장애인(8,071

명, 81.6%)인 경우가 높은 직업교육 참여의사를 보였다. 

학력에서는 고졸(5,440명 55.0%)이 참여의사가 제일 높

았고, 초졸 및 무학의 경우(748명, 7.6%)는 참여의사가 

낮았다. 그리고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경우(6,467

명, 65.4%)에 필요하지 않은 경우(3,423명, 34.6%) 보다 

높은 교육 참여 희망률 보였으며, 주관적인 건강상태에

서는 건강상태가 양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7,499명, 

75.8%)의 교육참여 희망률이 높았다. 

정신적 장애인 전체 154,348명 중 취업의사가 있는 

정신적장애인은 20,508명(13.3%)이였고, 취업의사가 없

는 경우는 133,840명(86.7%)이였다. 취업의사가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차이를 

비교분석해 본 결과, 성별에서 남성(14,759명, 72.0%)이 

높았고, 나이에서도 20-29세 구간에서 높은 취업의사를 

보였다. 장애유형을 나누어 본 결과에서도 지적장애인

인 경우 비교적 높은 취업의사를 보였으며, 교육수준에

서는 초졸 및 무학인 경우가 46.6%로 높은 취업의사를 

보여 학력의 제한으로 취직을 하고 싶지만 못하는 초졸 

및 무학자가 많은 것으로 짐작된다. 일상생활 도움필요 

여부와 현재 주관적 건강상태의 경우도 위의 직업교육 

참여희망 여부와 같이 일상생활도움이 필요한 경우와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은 경우 취업의사가 높았다[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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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교육 

참여 희망 여부
취업의사

(기간 상관없음)

　 Y N Y N
성별* 　 　 　 　

남 7,072
(71.5)

77,016
(53.3)

14,759
(72.0)

69,330
(51.8)

여 2,818
(28.5)

67,441
(46.7)

5,749
(28.0)

64,509
(48.2)

나이*
10∼19세 2,285

(23.1)
4,804
(3.3)

2,073
(10.1)

5,015
(3.8)

20∼29세 4,715
(47.7)

21,224
(14.7)

6,808
(33.2)

19,131
(14.3)

30∼39세 2,091
(21.1)

24,012
(16.6)

4,055
(19.8)

22,048
(16.5)

40∼49세 460
(4.7)

39,930
(27.6)

5,251
(25.6)

35,139
(26.3)

50∼59세 340
(3.4)

30,479
(21.1)

2,321
(11.3)

28,497
(21.3)

60∼69세 . 24,009
(16.6) . 24,009

(17.9)
가구주 여부*

본인이 가구주 1,011
(10.2)

52,065
(36.9)

3,804
(18.6)

49,272
(37.8)

본인이 가구주 아님 8,879
(89.8)

88,970
(63.1)

16,703
(81.4)

81,146
(62.2)

장애유형*
지적장애 8,071

(81.6)
75,102
(52.0)

13,431
(65.5)

69,742
(52.1)

자폐성장애 687
(7.0)

2,667
(1.9)

805
(3.9)

2,549
(1.9)

정신장애 1,132
(11.4)

66,688
(46.2)

6,272
(30.6)

61,548
(46.0)

교육수준*
초졸 및 무학 748

(7.6)
64,370
(44.5)

62,330
(46.6)

2,756
(13.4)

중졸 1,011
(10.2)

23,105
(16.0)

21,519
(16.1)

2,597
(12.7)

고졸 5,440
(55.0)

9,744
(34.4)

43,951
(32.8)

11,233
(54.8)

대졸 2,691
(27.2)

7,272
(5.0)

6,039
(4.5)

3,923
(19.1)

일상생활도움필요여부*
필요하다 6,467

(65.4)
113,451
(78.5)

13,877
(67.7)

106,041
(79.2)

필요없다 3,423
(34.6)

31,006
(21.5)

6,631
(32.3)

27,798
(20.8)

주관적 건강상태*
좋다 7,499

(75.8)
57,851
(40.1)

13,921
(67.9)

51,429
(38.4)

나쁘다 2,391
(24.2)

86,606
(59.9)　

6,587
(32.1)

82,410
(61.6)

표 4.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취업욕구 

* p<.0001

3) 정신적 장애인의 직업능력과 경제수준에 따른 취업
욕구  

정신적 장애인들 중 직업교육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

들은 자격증소지자가 약 20.1%로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직접교육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욕

이 높았다. 물체운반능력에서는 8kg～20kg를 운반

(6,690명, 67.6%)할 수 있다는 정신적 장애인이 직업교

육 참여희망이 제일 높았으며, 육체활동 능력도 6개의 

응답문항 중 3～4개를 택한 장애인(4,557명, 46.1%)이 

제일 높은 직업교육 참여희망률을 보였다. 하지만 직업

교육을 원하지 않는 정신적 장애인들에서 물체운반능

력과 육체활동능력이 제일 낮은 군이 대다수를 차지하

고 있어 신체적 직업능력이 떨어지면 직업교육 참여희

망도 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대인관계/조직적응능력 부분에서는 직업교육 참여를 

원하는 사람들은 대인관계/조직적응능력을 못하는 경

우가 제일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보통, 잘하는 편  순

이었다.

경력개발 부분에서는 직업교육 참여를 희망하는 사

람들 중에서 이전에 현장실습/인턴쉽 경험이 없는 경우

가 93.1%(9,205명)이였고, 공공/민간 훈련/경험이 없는 

경우가 86.9%(8,598명) 인 것으로 보아 이전 경력개발

에 참여한 적이 없던 정신적 장애인이 직업교육에 참여

하고 싶은 의욕이 높았다. 경제수준에서는 교육참여 희

망자의 공적소득보장수급여부에서는 비수급자인 6,689

명(67.6%)이 직업교육참여를 희망해 수급자인 경우

(3201명, 32.4%)보다 두배 정도 많은 참여희망률을 보

였다[표 5].

정신적 장애인 154,348명 중에 취업의사가 있다고 응

답한 20,508명의 결과를 보면 위의 직업교육 참여희망 

여부와 비슷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우선 직업능력을 

보면 취업의사가 있는 정신적 장애인 중 자격증을 소지

한 비율은 19.5%(3,992명)였고, 물체운반능력은 8kg～

20kg 운반능력이 있는 사람에서 가장 높았다(58.1%).  

  육체활동능력에서는 취업의사가 있는 정신적 장애인

들 중 6개의 응답문항 중 3～4개를 택한 장애인(8,619

명, 42.0%)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또한 취업의사

가 없는 사람들 중에서는 육체활동 능력이 제일 낮은 

군이 대다수를 77.7%(103,921명)차지 하고 있어 위의 

직업교육 참여희망 여부와 비슷하게 육체활동능력이 

저하될 시 취업의사도 같이 떨어지는 양상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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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대인관계와 조직적응 능력에선 취업의사자 중 

대인관계와 조직 적응을 원활하게 못하는 경우(14,060

명, 68.6%)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경제수준별로는 

비수급자(11,457명, 55.9%)와 수급자(9,051명, 44.1%)의 

취업의사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표 5].

　 　
직업교육 참여희망 

여부
취업의사

(기간 상관없음)

　 　 Y N Y N

직
업
능
력

자격증 소지여부*
유 1,991

(20.1)
11,846
(8.2)

3,992
(19.5)

9,844
(7.4)

무 7,899
(79.9)

132,611
(91.8)

16,516
(80.5)

123,995
(92.6)

물체운반
능력*

할수없음
~ 4kg가능

1,013
(10.2)

54,107
(37.5)

2,650
(12.9)

52,470
(39.2)

　~ 20kg 가능 6,690
(67.6)

65,339
(45.2)

11,924
(58.1)

60,105
(44.9)

40kg이상 가능 2,188
(22.1)

25,011
(17.3)

5,935
(28.9)

21,264
(15.9)

육체활동 능력* §
응답범주 중 
1~2개 선택

3,449
(34.9)

108,135
(74.9)

7,663
(37.4)

103,921
(77.7)

응답범주 중 
3~4개 선택

4,557
(46.1)

27,480
(19.0)

8,619
(42.0)

23,417
(17.5)

응답범주 중 
5~6개 선택

1,884
(19.1)

8,843
(6.1)

4,226
(20.6)

6,501
(4.9)

대인관계/조직적응
능력*

못하는편임 7,946
(80.3)

122,708
(85.0)

14,060
(68.6)

116,594
(87.1)

보통 1,420
(14.4)

18,816
(13.0)

4,340
(21.2)

15,895
(11.9)

잘하는편임 525
(5.3)

2,934
(2.0)

2,108
(10.3)

1,350.5
(1.0)

경
제
수
준

공적
소득보장 
수급여부*
수급자 3,201

(32.4)
95,798
(66.3)

9,051
(44.1)

89,948
(67.2)

비수급자 6,689
(67.6)

48,660
(33.7)

11,457
(55.9)

43,891
(32.8)

* p<.0001
§ 육체활동능력 응답범주(중복응답가능) : ① 손, 발, 다리 등을 사용하여 
계단, 사다리, 경사로 등을 올라가거나 몸 전체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다. 
② 허리를 굽히거나 몸을 앞으로 굽히고 뒤로 젖히는 동작과 같은 웅크려
서 하는 일을 할 수 있다. ③ 직무의 전체 또는 일부분에 지속적으로 손을 
사용하여 정밀하고 숙련을 필요로 하는 일을 할 수 있다. ④ 말로 생각이
나 의사를 교환하거나 표현할 수 있어 개인 및 다수에게 정보 및 오락제공
을 목적으로 말을 할 수 있다. ⑤ 청력을 활용해 소리를 듣고 기계의 이상 
유무를 판단하거나 타인의 논리적인 말을 듣는 청취활동을 할 수 있다. ⑥
시력을 활용해 물체의 길이, 넓이, 색의 차이 등을 파악하는 일을 할 수 
있다.

표 5. 직업능력, 경제수준에 따른 취업욕구

2. 정신적 장애인의 취업욕구 관련요인 분석
1) 직업교육 참여희망 
정신적 장애인 중 직업교육 참여 여부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표 6. 직업교육 참여희망 관련요인 

구분 B S.E. p OR(95%CI)

인구
사회
학적 
요인

성별 0.4556 0.0311 <.0001 1.577
(1.484,1.676)

나이 -0.1415 0.0023 <.0001 0.868
(0.864,0.872)

가구주 
여부 -0.5767 0.0495 <.0001 0.562

(0.51,0.619)
장애유형 　 　 　 　 　

지적 1.2692 0.0687 <.0001 3.558
(3.11,4.071)

자폐성 2.2721 0.0445 <.0001 9.7
(8.89,10.584)

교육수준 　 　 　 　 　
대졸 1.0067 0.0678 <.0001 2.736

(2.396,3.126)
고졸 -0.08 0.0525 0.1277 0.923

(0.833,1.023)
중졸 1.9005 0.0544 <.0001 6.689

(6.013,7.442)
일상생활
도움필요
여부 

-1.5983 0.0343 <.0001 0.202
(0.189,0.216)

현재 
주관적 
건강상태

-0.1175 0.033 0.0004 0.889
(0.834,0.948)

직업
능력

자격증 
여부 0.8955 0.0472 <.0001 2.448

(2.232,2.686)
물체운반
능력 0.6434 0.0107 <.0001 0.526

(0.515,0.537)
육체활동
능력 0.2808 0.0175 <.0001 0.755

(0.73,0.781)
대인관계/조직적응능력 　 　 　 　

보통 -0.7252 0.0511 <.0001 0.484
(0.438,0.535)

잘함 0.4972 0.0348 <.0001 1.644
(1.536,1.76)

경제
수준

공적
소득
보장
수급 

-0.6984 0.0357 <.0001 0.497
(0.464,0.533)

Model Chi-Square 37044.593
-2 Log likelihood 119962.59

* 기준변수 : 성별(남성=1, 여성=0), 가구주(가구주임=1, 비가구주=0), 지
적장애(지적장애=1, 정신장애=0), 자폐장애(자폐장애=1, 정신장애=0), 중
졸(중졸=1, 초등 및 무학=0), 고졸(고졸=1, 초등 및 무학=0), 대졸(대졸
=1, 초등 및 무학=0), 일상생활도움필요여부(필요하다=1, 필요없다=0), 
현재건강상태(좋음=1, 나쁨=0), 자격증(있음=1, 없음=0), 대인관계/조직
적응능력 보통(보통=1, 못함=0), 대인관계/조직적응능력 잘함(잘함=1, 못
함=0), 공적소득보장수급(수급자=1, 비수급자=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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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결과 남성이 여성보다 1.6배 높았고, 나이는 5살 많

아질수록 0.9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주 

역시 가주 일 경우 0.6배 영향을 주어 부정적인 결과를 

보였다. 장애유형별로는 정신장애 보다 지적장애가 3.6

배 높은 참여 의사를 보였다. 교육수준에서는 초졸 및 

무학을 기준으로 중졸은 6.8배, 대졸은 2.7배 높은 값을 

보여 교육수준에 따라 직업교육훈련 희망에 큰 차이가 

있음을 보였다. 따라서 이들이 교육참여 희망률을 높이

려면 정규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는 의무규정

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일상생활 도움필요 여부는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 0.2배 영향을 주어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경우는 직업교육훈련 참여의사가 감소

하였다. 주관적인 건강상태에서는 건강상태가 좋을 경

우에 0.9배 영향을 주어 부정적인 결과가 나타나 선행

연구와 상반되는 결과를 보였다. 자격증 소유 여부에서

는 자격증을 소유한 정신적 장애인이 2.4배 높은 교육 

참여 희망률을 보였다. 또한 물체운반능력(0.5배)과 육

체활동능력(0.8배)은 한 단계 상승할 때마다 훈련 참여

의사에 부정적인 결과를 보였는데, 이는 신체적 직업능

력이 좋을수록 직업교육 참여의사가 높다는 기존의 연

구결과와 기대되지 않는 결과이다. 대인관계와 조직적

응 능력에서는 못함 보다 보통인 경우에서 1.6배 높은 

교육 참여 희망률을 보였다. 경제수준에서는 비수급자 

대비 수급자일 때 직업교육 참여의사가 0.5배 영향을 

주어 참여의사가 감소하였다.

2) 취업의사
정신적 장애인의 취업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모든 변수에서 유의한 결과가 나왔다. 성

별로는 남성이 여성보다 2.8배 높은 취업의사를 보였고, 

나이는 5살 많아질수록 0.9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

나 직업교육 훈련 참여의사와 같은 결과를 보였다. 가

구주 여부에서는 가구주가 2.1배 높은 취업의사를 보였

다. 장애유형에서는 정신장애보다 지적장애가 1.6배, 자

폐적장애가 4.5배 높은 취업의사를 보였다. 또한 교육

수준도 위의 교육 참여 희망률과 같이 초등 및 무학인 

경우보다 대졸, 고졸, 중졸 인 경우 각각 7.8배, 2.7배. 

3.8배 높은 취업의사를 보여서 정규교육과정의 중요성

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구분 B S.E. p OR(95%CI)

인구
사회
학적 
요인

성별 1.0599 0.0214 <.0001 2.886
(2.768,3.01)

나이 -0.0122 0.00106 <.0001 0.988
(0.986,0.99)

가구주 
여부 0.7618 0.0269 <.0001 2.142

(2.032,2.258)
장애유형 　 　 　 　 　

지적 0.4844 0.0541 <.0001 1.623
(1.46,1.805)

자폐성 1.5256 0.0245 <.0001 4.598
(4.383,4.824)

교육수준 　 　 　 　 　
대졸 2.058 0.0402 <.0001 7.831

(7.237,8.473)
고졸 1.0272 0.03 <.0001 2.793

(2.634,2.963)
중졸 1.344 0.0324 <.0001 3.834

(3.598,4.086)
일상생활도
움필요여부 -0.4952 0.0225 <.0001 0.609

(0.583,0.637)
현재
주관적 
건강상태

-0.1179 0.0209 <.0001 0.889
(0.853,0.926)

직업
능력

자격증 
여부 0.2631 0.0284 <.0001 1.301

(1.23,1.375)
물체운반
능력 -0.5162 0.0064 <.0001 0.597

(0.589,0.604)
육체활동
능력 0.5741 0.0123 <.0001 1.776

(1.733,1.819)
대인관계/조직적응능력 　 　 　 　

보통 -0.5639 0.0309 <.0001 0.569
(0.536,0.604)

잘함 -0.3225 0.0229 <.0001 0.724
(0.693,0.758)

공적
소득
보장
수급

-0.1001 0.0215 <.0001 0.905
(0.868,0.944)

경제
수준

Model Chi-Square 33973.1356
-2 Log likelihood 73025.509

표 7. 취업의사 관련요인 

* 기준변수 : 성별(남성=1, 여성=0), 가구주(가구주임=1, 비가구주=0), 지
적장애(지적장애=1, 정신장애=0), 자폐장애(자폐장애=1, 정신장애=0), 중
졸(중졸=1, 초등 및 무학=0), 고졸(고졸=1, 초등 및 무학=0), 대졸(대졸
=1, 초등 및 무학=0), 일상생활도움필요여부(필요하다=1, 필요없다=0), 
현재건강상태(좋음=1, 나쁨=0), 자격증(있음=1, 없음=0), 대인관계/조직
적응능력 보통(보통=1, 못함=0), 대인관계/조직적응능력 잘함(잘함=1, 못
함=0), 공적소득보장수급(수급자=1, 비수급자=0) 

일상생활 도움필요 여부는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 0.6

배 영향을 주어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경우는 취업

의사가 감소하는 것으로 보였고, 주관적인 건강상태에

서는 건강상태가 좋은 경우 취업의사에 0.9배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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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어 부정적인 결과가 나타나 직업교육 훈련 참여의사

와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또한 물체운반능력도 직업교

육 훈련 참여의사와 비슷한 결과를 보여주었고(0.6배), 

육체활동능력은 한 단계 상승 할 때마다 1.7배 높아지

는 상황으로 육체활동 능력이 취업의사에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제수준에서는 비수

급자 대비 수급자일 때 취업의사가 0.9배 영향을 주어 

취업의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Ⅳ. 고찰

정신적 장애인의 근로특성은 다른 장애유형에 비해 

낮은 취업률과 소득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정신

적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직업재활 서비스 확대개발 

및 지원 등이 지속적으로 있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정신적 장애인의 정신적, 경제적 안녕 및 삶의 질이 증

진되도록 해야 할 것 이다[49].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신적 장애인 중 비경제활동 

인구의 소득 및 인구사회학적 특성, 직업능력 및 직업

경력개발 요인에 따라 취업 욕구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영향요인을 파악하고자 변인들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정신적 장애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취업욕

구 여부에서 가장 큰 설명력을 주는 요인은 성별이었

고, 남성이 여성보다 취업욕구가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장애인의 취업욕구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높다고 한 선

행연구[3][15]와 일치하며 정신적 장애인에게도 같은 

결과를 보였다. 또한 가구주인 경우 취업의사가 높았다. 

이는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성 역할과 결혼 후 가족부양 

의무에서 남성의 역할이 크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하지

만 본 연구의 대상자인 정신적 장애인들은 배우자가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 가족 특히 배우자 부양 의무

로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 다음으로 학력의 영

향을 살펴보면 학력이 높을수록 취업욕구가 높았다. 일

반적으로 학력이 높을수록 취업 기회가 다양하게 주어

진다고 볼 수 있다. 연구결과에서도 중졸, 고졸, 대졸로 

학력이 올라갈수록 취업욕구도 높았다. 그러나 일상생

활 도움이 필요한 경우 취업욕구가 올라가고 현재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 취업욕구가 높아진다고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비경제활동 장애인의 건강증진이 장애

인 취업활동에 영향을 준다는 손광훈의 연구와 상반된 

결과이며 이에 따른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

인다[14].

정신적 장애인의 직업능력이 취업욕구에 미치는 영

향요인 중에서는 자격증을 소지하고, 운반능력 및 육체

활동 능력이 높을수록 취업욕구가 높았다. 2010 장애인

고용패널조사를 보면 경제활동을 하는 정신적  장애인

의 70% 이상이 육체노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운반능력 및 육체활동능력이 높을수록 취업의사도 높

고 취업률도 높아지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그들이 일

할 수 있는 직장이 육체노동이 필요한 곳이라는 한계점

을 보여준다. 또한 대인관계/조직적응 능력이 낮은 경

우 취업욕구가 높았다. 이는 장애인의 대인관계 능력이 

높은 경우 취업률이 올라가는 이전의 연구와는 상반되

는 결과이다. 정신적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패널조사의 

경우 대리응답 비율이 높아 대리응답자의 부정적인 편

견으로 인해 정확하지 않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보

통 정신적 장애인의 경우 대인관계능력이 떨어지는 경

우가 많아 사회구성원으로 독립적으로 생활해 나가기 

위해선 대리인의 보조가 필수적이며 직업훈련 및 사회

적응 훈련 시 집중적인 대인관계교육이 필요하다고 생

각된다. 

취업욕구가 있는 정신적 장애인들의 대부분이 현장

실습/인턴쉽 경험이 없는 상태였으며, 공공/민간 교육

훈련경험 여부에 따라서는 교육훈련을 받지 않은 사람

의 대부분이 취업욕구가 있었다. 이는 취업욕구가 있는 

비 경제활동 정신적 장애인들이 경력개발 및 취업교육

을 제대로 받지 못해 취업이 어려운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취업욕구가 없는 비 경제활동 정신적장애인들은 

거의 모두 경력개발을 경험해 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이들이 원하는 경력개발에 관한 욕구를 파악 후 다양한 

직업능력개발 및 경력개발을 위한 프로그램개발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경제수준과 관련해서는 소득이 일정수준 이하인 정

신적 장애인은 공적소득보장을 받는 것으로 보고 공적

소득보장의 수급여부가 취업욕구에 영향을 미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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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보았다. 수급권자인 경우 직업교육 참여희망 여부

가 낮게 나타났으며 취업의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직업교육참여를 하

게 되면 유급교육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일정소

득이 생기면 수급권이 정지 될 것을 염려한 결과로 보

인다. 이는 소득이 높아질수록 장애인들의 취업욕구가 

떨어진다고 한 선행연구[13][15][19]와도 일치한다. 취

업을 원하는 비율이 높지만 취업을 위한 직업교육을 희

망하지는 않는 비율이 높아 실질적인 구직활동을 하고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워 본 연구에서도 수급자들의 도

덕적 해이를 찾아볼 수 있었다. 하지만 취업을 원하지

만 직업교육을 받을 경우 교육비 명목으로 적은수입이 

생기거나 교육생으로 취직 후 소득이 수급권자의 자격

일 때 보다 충분치 않음으로 이런 상황을 가중시킬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부분적으로 공공부조 내 급여체계

가 근로연계성(소득공제율 등 포함)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함으로써 취업가구에서 공적소득보장의 정책효과가 

불리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제도적 개선이 필요

한 것으로 보인다. 

Ⅴ.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정신적 장애인의 경제수준과 직업능력에 

따른 취업욕구에 대해 분석하고, 취업여부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을 밝혀내어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정신적 장애

인의 취업활성화를 위한 효율적 정책을 제안하고자 하

였다. 연구결과 직업교육을 희망하는 정신적 장애인이 

남성일 때, 중졸 이상일 때, 자격증을 보유하였을 때, 그

리고 정신적 장애인 유형 중 지적장애 일 때 직업교육 

참여의사가 높았다. 그리고 나이가 많을수록, 가구주일 

경우, 일상생활 도움이 필요한 경우와 공적소득보장 수

급자일 때는 직업교육 참여의사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

타났다. 한편, 취업의사를 가진 정신적 장애인은 남성일 

때, 가구주 일 때, 중등교육 이상 이수하였을 때, 자격증

을 보유하고 있을 때, 육체활동 능력이 높아질 때, 그리

고 정신적 장애인 유형 중 자폐장애일 때 취업의사가 

높았다. 그리고 나이가 많을수록, 일상생활 도움이 필요

한 경우와 공적 소득보장 수급자인 경우는 취업의사가 

낮아지는 결과를 보였다. 

본 연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정책적 합의는 각 장애

에 따른 취업욕구가 상이하므로 정신적 장애인의 각 장

애별 차등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적소득보장 수급

자일 경우 취업욕구가 낮아지므로 공적 소득보장프로

그램을 실효성 있게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격증 

또한 비경제활동 정신적 장애인에게는 취업욕구에 부

정적인 영향을 나타내므로 정신적 장애인의 의사를 반

영한 직업재활서비스 및 직업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중

요하다 하겠다.

보다 구체적인 제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신적장애인은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

애가 통합된 개념이나, 이들에게 동일한 정책을 제공하

기에는 세 장애의 특징이 상이한 경우가 많아 각 장애

별 차별화된 직업재활서비스가 필요하다.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의 경우 발병시점이 만 5세 이전인 경우가 

많아 이들은 공교육부터 특수학교를 다니며 사회에 나

갈 기술을 미리 습득하는 경우가 많으나 정신장애의 경

우 발병시점이 20대 전후로 공교육에서는 장애인으로

서 사회에 나갈 준비는 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현재 이

들에게 제공되는 직업훈련과 일자리는 이들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획일적으로 구성되어 있어 취

업의욕을 불러일으키기가 부족하다. 특히 정신장애보

다 지적장애, 자폐성장애가 매우 높은 취업욕구를 가지

고 있어 이들의 높은 취업욕구에 부합하는 직업교육 및 

일자리 개발전략이 필요하다.

둘째, 정신적장애인의 취업의지 향상을 위해 공적소

득보장프로그램의 개편 및 정신적장애인에 대한 특별

한 지원이 필요하다. 이 문제는 공적소득보장문제는 정

신적 장애인뿐만 아니라 다른 신체적 장애를 가진 가구

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상황이며 제도적 보완이 시

급하다고 보여진다. 우선 장애인가구의 취업욕구와 적

합성을 높이는 작업이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이며, 소득

공제율의 확대와 수급여부와의 조정을 통해 이러한 적

합성의 효과를 배가시키는 정책수단 마련이 요구된다. 

선진국의 예를 들면, 영국 장애인 뉴딜프로그램 중 

Approved work는 피용자와 고용주간 적합성을 탐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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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도록 일정기간 근로소득이 발생하여도 장애인 수

급자에 대한 수급권을 정지하지 않는 제도를 설정하고 

있고, 미국의 경우 소득공제율을 장애인취업자의 경우 

일반적 수준보다 상향 설정하여 근로유인을 촉진하고 

있다. 또한 스웨덴의 경우 장애인 중에서도 특별한 기

능상의 결함이 심한 사람들을 지원하는 특수장애인법

(LSS)이 있다. 여기는 정신장애, 자폐장애, 뇌손상으로 

영구적인 지적 기능 결함을 가진 사람, 정신적 기능 결

함을 가진 사람이 포함되며 이들을 지원하는 서비스 특

별법도 제정되어 있다. 우리나라도 정신적 장애인에게 

이런 제도 도입을 통하여 정신적장애인들의 취업률 향

상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정신적장애인의 의사를 반영한 직업재활서비

스 프로그램 개발 및 맞춤형 직업훈련이 시급하다. 정

신적 장애인은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각 센터나 지역

에서 이루어지는 한정적인 교육을 받고 있는 경우가 많

고, 취업도 본인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곳으

로 가는 경우가 더러 있다. 특히 스트레스에 취약한 정

신적 장애인의 특성상 그들의 욕구를 고려한 차별화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싱가포르의 경우 

정신 장애인들의 개개인의 욕구를 사회복지사와 보건

행정전문가가 협동하여 파악한 후 적절한 서비스를 제

공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비 경제활동의 정신적장애인

의 경우 고졸 미만이 60%정도를 차지해 공교육에 소외

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

도 노동시장 진입에 영향을 미치지만 유지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경우가 많다[3]. 따라서 이들에게는 학

력과 상관없이 취직이 가능한 발판을 만들어 주어야한

다. 이에 따라 훈련 직종 다양화와 사업주와 함께 취업

연계 맞춤형 직업훈련이 필요하다. 정신적 장애인의 편

견이 아직 사회에 높은 진입장벽으로 남아 있는 현실에

서 먼저 이들을 채용하려는 기업과 취업연계 맞춤형 교

육을 실시한다면 높은 취업률과 고용의 안정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정신적 장애인의 근로특성은 다른 장애유형에 비해 

낮은 취업률과 소득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정신

적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직업재활 서비스 확대개발 

및 지원 등이 지속적으로 있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정신적 장애인의 정신적, 경제적 안녕 및 삶의 질이 증

진되도록 해야 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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